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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중심의 어업조정과 소통의 장 마련
- 동해어업관리단, 제25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개최(11.24.~25.)-

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(단장 전우진)은 지난 11월 24일~25일 경상북도 

울진에서 제25차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이번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강원, 경북, 울산, 부산, 경남 등 어업현장 

중심의 어업갈등 해결 도모와 올 초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경제 

활성에 도움을 주고자 경북에서 개최하게 되었다

현재 우리의 바다는 수온 상승, 해양오염 등 해양생태계의 많은 변화로 

수산자원이 감소되고, 특히 동해안은 어종이 단순해 지역 및 업종별 경쟁

조업으로 인해 조업지 및 어구가 중첩되는 등 어업인간 많은 분쟁이 발생

되고 있는 실정이다.

이러한 어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연초에 분과위

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어업현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

청취·수렴하여 신속·공정한 어업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.

먼저 ▲울진 연안어업(정치망·자망·통발)과 경남 소형선망간 어업분쟁을 

새로운 안건으로 채택, 양 업종 간 청어(3~6월) 및 방어(10~이듬해 2월) 자원을

둘러싼 어업 갈등 해결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12월부터 본격적

으로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.

전우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지역 및 업종별 다양한 어업분

쟁 해결을 위해 동해어업조정위원회가 어업현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신속

한 분쟁 조정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이해당사자간 협약사항 이행준수, 분

쟁 재발 방지 및 수산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·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

가기로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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